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‭글: 8학년  채시원‬

‭안녕하세요? 저의 이름은 채 시원입니다. 그리고 저는 한글 학교를 7년동안 다녔어요. 한글학교는‬
‭올해가 마지막이라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걸 나누고 싶어요.‬

‭저는 일곱 살에 한글학교를 시작했어요. 처음 수업 받으러 갔을 때 한글학교에 모르는 사람들만 있을‬
‭거라고 생각해서 많이 긴장됐어요. 하지만, 교실 안에는 다 교회 친구들인 거예요! 그때는 아이들이‬
‭많아서 의자가 지금 네 개 보다 더 필요했고 숙제도 지금 만큼 많지는 않았어요.‬
‭코로나 전까지 말하기 대회가 너무 긴장돼서 너무 싫었어요. 하지만, 지금 보니 저한테 정말 좋은‬
‭도움이 많이 되었어요. 학년이 오르면서 안타깝게 한글 학교 친구들이 한 명씩 줄어 들었어요.‬
‭코로나가 터지자 집밖으로 못 나가서, 줌으로 한글학교를 했어요. 그때 말하기 대회도 사람들이 모일‬
‭수 없어서 줌으로 했어요.‬

‭코로나 록 다운 풀린 후 받아쓰기를 했는데 성적이 엉망이었어요. 그제야 온라인 수업 때 공부를‬
‭열심히 안 해서 한글을 많이 까먹은 걸 알게 됐어요. 다행히 다시 열심히 공부해서 칠 학년 때‬
‭고등학교 크레딧 주는 한글 언어 평가를 쳤어요. 그리고 크레딧 네 개 다 받았어요.‬
‭올해 초엔 졸업이었지만 동생이 한글 학교를 다녀야 하고 한글을 더 잘 기억하려고 칠 학년을 다시‬
‭했어요.  한글은 배웠기 때문에 한국 역사를 배웠어요.  다시 칠 학년을 해서 그런지 이번에 받아쓰기‬
‭시험을 처음으로 한 번에 패스했어요.‬

‭저는 조금 전에 말했듯이 올해엔 한국 역사를 했어요. 6개월 동안 고조선부터 대한민국까지‬
‭배웠어요. 역사 책도 어려운 단어들이 있었지만 영어번역이 적혀 있어서 생각보단 쉬웠어요. 이‬
‭역사수업은 한글 실력을 향상시키면서 한국 역사도 배울 수 있어서 참 좋은 수업이었습니다.‬

‭칠 년 동안 한글 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, 세계 언어 평가 패스하는 것을 도와줬고, 한국‬
‭역사도 배웠어요.  한글 선생님도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시고 간식도 잘 주시고 정말 최고이셨어요.‬
‭하지만 한글 학교를 드디어 끝내서 너무 시원해요. 하지만 이제 매주 화요일에 할 게 없어서 좀‬
‭섭섭할 수도 있겠죠. 그래도 섭섭한 것보다 시원한 게 많아요.  한글 학교는 졸업하지만 그래도‬
‭앞으로도 고등학교때 매주 몇 번 한글 연습하면 한글을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.‬
‭이제 한국 갈 때마다 한글을 쓰고 읽을 수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다른 친척들하고 문제없이 대화할‬
‭수 있는 게 신이 납니다.   그리고 이제 미국에선 한글에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‬
‭같아서 좋아요.  감사합니다.‬

‭2025 교내 한국어 말하기 대회 금상‬


